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나이다."(제2편) 

 (14/2/2021)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아기를 안은 의인 시메온은 깨달음을 받은 영혼으로 위대한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

분의 위대한 신성함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

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나이다."(루가 2, 29-32) 

 
우리는 지난 주의 강론에서  시메온의 기도문에 포함 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개념을 살펴본다면 인간의 영혼은 일시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천상의 세계로 평화롭게 전환되

기를 바랍니다. 

 
의인 시메온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그는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서 하늘로, 부패하는 곳에서 썩지 않는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갈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께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

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풀린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감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떠난다는 것 즉, 죽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서두르지 말고 주님께

서 우리를 다음 세상으로 부르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주님께 자신이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메온은 주님의 종이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시메온은 인정합니다. 

 

시메온은 구세주를 뵙도록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들며 그분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노년기에 

그는 자신이 기대 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더 

이상 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소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메온이 느낀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 줍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요한복음 5,24) 그리고 사도 바울로는 의인 시메온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립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23) 
 

현대의 성인이신 깔소갈리비스의 성 뽀르피리오스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설명해 주었는지 기억합시다. 

성인이 중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병으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나는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겼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기쁨을 간직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 즉, 또 다른 삶으로 

건너 간다는 것은 옆 동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훌륭하신 성인뿐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노력하는 수많은 보통의 평범한 교인들이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일시적인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곧 임종을 앞둔 잘 아는 여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여인은 방문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 오늘은 기쁜 날이니 오신 손님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 주세요" 

여인을 방문한 그 사람은  "기쁜 날이라고 하니 아픈 것이 호전되었거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기적 같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기뻐요! 

주님께로 갑니다. "  이렇게 말하는 여인의 눈빛은 진정으로 기쁨에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심리적으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맞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회개하고, 성당에 참석하고, 성체성혈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때 죽음도 죽음보다 더 어떠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한 1 서 4, 18)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가 되면 의인 시메온처럼 평화롭고 많은 

성인들처럼 행복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